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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각장애인을 위한
음성변환용 바코드

라디오 FM 105.3MHz / 케이블 TV 지역마다 다름 / 위성 TV 184번 /                   231번 /         307번 /             274번

입당송 | 시편 25(24),15-16

제 발을 그물에서 빼내 주시리니, 제 눈은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나이

다. 저를 돌아보시어 자비를 베푸소서. 외롭고 가련한 몸이옵니다.

제1독서 | 탈출 3,1-8ㄱㄷ.13-15

화답송 |  시편 103(102),1-2.3-4.6-7.8과 11(◎ 8ㄱ)

◎ 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네.

○  내 영혼아, 주님을 찬미하여라. 내 안의 모든 것도 거룩하신 그 

이름 찬미하여라. 내 영혼아, 주님을 찬미하여라. 그분의 온갖 은

혜 하나도 잊지 마라. ◎

○  네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, 네 모든 아픔을 없애시는 분. 네 목

숨을 구렁에서 구해 내시고, 자애와 자비의 관을 씌우시는 분. ◎

○  주님은 정의를 펼치시고, 억눌린 이 모두에게 공정을 베푸시네. 

당신의 길을 모세에게, 당신의 업적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

셨네. ◎

○ 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며, 분노에는 더디시나 자애는 넘치

시네. 하늘이 땅 위에 드높은 것처럼, 당신을 경외하는 이에게 자

애가 넘치시네. ◎

제2독서 | 1코린 10,1-6.10-12

복음환호송 | 마태 4,17 참조

◎ 그리스도님,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.

○   주님이 말씀하신다. 회개하여라.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. ◎

복 음 | 루카 13,1-9

영성체송 | 시편 84(83),4-5 참조

주님 제단 곁에 참새도 집을 짓고, 제비도 둥지를 틀어 거기에 새끼

를 치나이다. 만군의 주님, 저의 임금님, 저의 하느님! 행복하옵니다, 

당신 집에 사는 이들! 그들은 영원토록 당신을 찬양하리이다.

문정2동성당 | 1999년 9월 설립


